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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굴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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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드 힐러리 (Edmund Hillary)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에버레스트 산정을 정복한 사나이입니다.  1953년 5월 29일 오전 11시 30분에 그와 그를 동반한 네팔인 텐진 노개이(Tenzing Norgay) 는 29028피트의 고지를 정복했습니다.  이 성취는 새로 즉위한 엘리자베스 여왕 2세의 때와 맞춰서 영국인들의 기상을 높였고 그로 인하여 여왕은 힐러리씨에게 공작작위를 하사했습니다.  그는 그런 성취로 일약 유명인이 되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의 광고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에버레스트 정복이 있기 까지에는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힐러리씨는 1919년에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회계사의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등산을 좋아하여 뉴질랜드의 높은 산을 다 정복했고 알프스 산의 산정도 모조리 정복을 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도전은 에버레스트산의 정복뿐이었습니다. 에버레스트를 정복하기 위하여 그는 2만 피트의 산정을 11개나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 9000피트 만 등정을 하면 세계에서 최초로 에버레스트를 정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1924년에는 스위스의 유명한 등정가인 죠지 리 맬로리 (George Leigh-Mallory)가 에버레스트를 정복하려는 시도를 하던 도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1952년에 또 한 구릅의 수위스인 등정대들이 에버리스트 산정을 겨우 1000피트 남겨주고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등정대가 1953년에 에버레스트의 정복에 드디어 성공을 했지만 동행한 두 사람은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를 했고 전에 다섯번이나 산정정복을 시도하는 팀과 동행을 했던 네팔인과 힐러리씨만이 드디어 정복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1952년에 힐러리는 에버레스트 산정의 정복에 피눈물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지만 그는 노력만으로도 영국의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실패 후에 영국으로 돌아온 그를 한 단체가 초빙을 해서 연설을 부탁했습니다.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그가 그때까지만의 노력으로도 비범한 인물이라고 믿었었습니다. 힐러리씨가 자기의 연설을 들으려고 모인 장소에 입장을 하자 관중들은 일제이 기립하여 우뢰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심통한 모습의 힐러리씨는 단상의 마이크로부터 걸어서 단의 끝으로 갔습니다. 그는 벽에 붙어 있는 에버리스트 산정의 사진을 향하여 주먹을 휘들르며 말했습니다. “에버레스트 산아, 너는 일차 나를 패배시켰다. 그렇지만 너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나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으니 다음 번에는 너를 정복하고 말테다.”고 외쳤습니다. 그런 불굴의 정신을 표명한 일년 후에 그는 에버레스트 산을 정복한 것입니다.


한국의 충청남도 천안에 가면 독립기년관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저질은 잔행을 그린 사진들이 생생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얼마나 수난을 당했는지 느껴보기를 원하는 동포라면 한번쯤 가볼 만한 곳입니다. 저는 독립기년관의 입구에 위치한 장엄한 조각상을 좋아합니다. 제목은 “불굴의 한국인”인데 그 조각상을 보면 한인으로서의 긍지와 우리보다 앞서서 목숨과 고혈을 바친 선열들에 대한  존경과 감동이 가슴을 채웁니다. 한인들의 정신은 “불굴” 이라는 두 글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북침을 받아 잿 덤이가 되었던 고국이 불과 4-50년 만에 세계 10위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일제 통치하에 한국인의 전통과 정신을 말살하기 위하여 강제로 성을 바꾸게 했고 학교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랬지만 한국의 역사와 전통은 불굴의 정신으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세계의 어디에서 생활 하든지 한인들에게는 불굴의 정신이 있습니다. 한인의 불굴의 정신을 법이나 폭력으로도 꺾지 못합니다. 불굴의 한국인인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끝

